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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동양에도 서양 못지않은 연극적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20세기 들어 위기에 처한 서양 연

극을 개혁하는 데 영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서양 연극에 대해 열중하고 있

는 것과 달리, 동양 전통극을 즐기고 수용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또한 역으로 

동양의 고유한 시각으로 동양 전통극과 서양 연극을 용합시켜 연출하려는 시도도 역시 부족했

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선웅 연출의 중국 고전에 대한 수용과 각색은 중국 고전 희곡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웃 나라 연극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였다. 또한 왕효응 연출이 서양과의 문화교류 무대에 동양의 고전희곡을 접목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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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아직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사구조적 연출 기법에 

대해 주목했으며, 두 각색작의 구조적 연출 기법을 분석하여 극의 의미창출, 비극성의 증폭, 

그리고 내면적 구조의 형성 등을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글은 먼저 원작의 서사구

조 구성과 두 편의 각색작의 플롯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형식적 특징인 

반복적 서사구조의 다양한 사용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지, 또한 비극성의 증폭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두 각색작에서 모두 사용된 히든 캐릭터에 주목하여 

그들의 삽입이 원작의 구조에 입체적인 내면적 구조를 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내면적 구조, 반복, 서사 구조, 외부적 시각, <조씨고아>, 히든 캐릭터

 1. 들어가며

『조씨고아』는 중국 선진(先秦) 시대 『春秋』, 『左傳』, 『國語』, 

『公羊傳』 등에 보이는 단편적인 역사 기록에서 출발하였고, 사마천(司
馬遷)의 『史記』에 이르면 충신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으로 구조화된 이

야기다. 후세의 많은 극작가들이 이를 모델로 다양한 버전의 극본을 창작

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원대 기군상(紀君祥)의 잡

극본인 『원보원조씨고아대복수(冤報冤趙氏孤兒大報仇)』이다. 결막에서 

도안고의 일족 300 명을 참하며 복수를 완수하는 대단원으로 막을 내린 

이 작품은 나중에 여러 중국 지방희에서 중요한 레퍼토리로 공연되어 왔

고, 최근에도 이를 주제로 만든 연극과 영화, TV드라마가 계속 상연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초기에 유럽에 소개된 최초의 중국 희곡으로 문화적 영

향력을 갖춘 이 작품은 프랑스 문호인 볼테르(Voltaire)에 의해 중국 정신이 

담겨 있는 대작이라는 상찬을 받았다.1)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작품의 해

외 진출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8

년에 그리스국가극원에서 중국국가화극원의 연출가인 왕효응(王曉鷹)에 

1) 伏爾泰, 範希衡 譯, 《趙氏孤兒》,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1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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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연출된 <조씨고아>는 중국예술가와 그리스예술가의 공동합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국가극원의 가장 유명했던 비극 여배우이자 그리스 

문화체육부 장관인 Lydia Koniordou는 이 공연을 본 후에 “중국 희곡의 전통

적 예술 특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면도 강하

다. 중국 배우들의 연기나 무대 장치, 의상과 가면들이 다들 특색을 지니

고 있으며 공연은 매우 완벽하다.”2)라고 평을 내린다. 이 작품은 중국의 

화극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연출가가 외국의 국가극원을 위해 중국의 

희곡고전을 무대화한 사례였으며, 또한 처음으로 서양 대극원의 전문적 

배우를 지도하여 ‘중국적 이야기’를 공연했던 첫 사례였기에 의미가 크다. 

한편, 한국에서는 기군상의 원잡극 〈조씨고아〉를 일찍이 소설로 수

용하였으나 연극으로 공연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부터다. 몇 차례 제작

되었으나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2015년 초연된 국립극단 공연

이다.3)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명동예술극장, 2015.11.4~21)

은 비교적 원잡극에 충실한 각색으로, 원작의 작품성을 살리는 동시에 

“동양적 사유와 연극성의 성공적 접목”, “고전의 재해석에 대한 모범답안” 

등의 호평을 얻으며,4) 그 해 연극계의 중요한 상을 휩쓸었다. 그리고 2016

년 10월에는 베이징 국가화극원에서 공연되어 환호를 받았고, 2017년 초 

서울, 대전 등지에서 재공연 되었다. 

고선웅의 한국판과 왕효응의 그리스•중국 연합판은 비교적 성공적인 

각색 효과를 얻은 작품인데 연출가가 우연히 같은 원작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고선웅 연출은 국립극단의 극장 

2)  王曉鷹，「<趙氏孤兒>與“跨文化戲劇”」, 『中國戲劇』, 2019.03.20. 
    [중국어 역문: “演出非常精彩，它不僅展現了中國戲劇傳統的藝術特點，也有很強的現代性

和國際性。無論是中國演員的表演還是舞臺布景、服裝和面具，都非常有特色。”] 
3)  오수경, 「역사적 기억과 휴머니티로 다시 읽는 중국 고전 희곡, 〈조씨고아〉」, 『중국문

학』제9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215-234면. 참조. 
4)  김미희, 「동양적 사유와 연극성의 성공적 접목,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연극평론』 

제80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6, 51-55면; 김성희,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한국연극』 제473호,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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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나 극단이 갖고 있는 격조와 분위기에 어울리면서도 연극성이 살

아있는 작품을 고르다가 <조씨고아>를 선택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관심

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흔히 하지 않았던 중국 고전에 눈을 돌려 작

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왕효응 연출은 ‘2017년 중국·그리스 문화교류년’

의 연출작으로 이 작품을 뽑았는데, 공식적 행사가 가진 무게감을 고려할 

때 선택 과정에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 글은 두 연출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했는지, 또

한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를 해명하기 위

해 두 작품을 비교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2015년 고선웅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오수경은 「동시대 한

국 무대의 중국연구」에서 각색을 통한 중국 희곡의 재창작이라는 주제

하에 이 작품을 분석하는데, 고선웅의 각색은 자신의 무대어법으로 원작

을 한국의 것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총평을 내린다. 그 다음으로 초반의 

익살스럽고 빠른 리듬이 창출한 효과를 설명하고, 원작의 복수 주제를 채

용하면서 의미를 새롭게 확장시킨다는 점을 지목한다, 또한 추가된 정영

과 정영 아내의 갈등 장면과 영혼들을 만나는 장면의 의미와 더불어 재

창조된 살아 있는 인물들과 자유로운 상상의 빈 무대에 관해서도 설명했

다. 더 나아가  성공적인 각색의 기초에는 “역사적 기억”에 대한 가치 부

여와 절대 권력과 폭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깊은 인성에 대한 탐구가 자

리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보다 본격적인 분석은 오수경이 2017년에 작성한 「역사적 기억과 휴

머니티로 다시 읽는 중국 고전희곡, <조씨고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세 가지 면에서 작품을 해석하여 중국 고전 희곡 재발견의 의미

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는 우선 ‘복수 내러티브와 역사적 기억의 재현’

에 관하여 논하는데, 중국 연출가인 林兆華와 田沁鑫의 버전에서 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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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였다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각색작이 어떻게 원작의 복수 내러티브

를 현대한국에서 재해석했는지 분석했다. 또한 역사적 기억의 재현 방식

에서 고선웅이 보여준 다양한 연출기법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그 다음으로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과 휴머니티에 기초한 반전’에 

관해 논하면서, 오수경은 고선웅이 희화화된 표현들을 통해 권력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정영 아내의 형상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복수의 본질은 생명과 인

성에 대한 파괴라는 관념을 표출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앞의 두 부

분은 대체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세 번째 ‘동양의 빈 무대에 담

긴 한국적 놀이 정신과 해학의 미학’부분은 무대 연출의 시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논자는 중국 희곡의 가정성의 빈무대에서 인물의 자유로운 등

퇴장,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도구, 그리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배우들의 경쾌한 연기에 주목하여 고선웅이 창출한 한국적인 무대  미학

을 규명했다.5)

비교문학적 시각으로 출발하여 고선웅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과 

무협활극인 <조씨고아>(황준형 연출)를 가지고 중국의 경극 <조씨고

아>, 그리고 2006년 같은 해 두 가지 버전으로 공연된 화극 <조씨고아> 

(林兆華 연출의 버전과 田沁鑫연출의 버전)와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 <조

씨고아 복수의 씨앗>에 관한 분석은 우선 ‘한국 현대극으로의 변용’이라

는 관점하에 전개되었는데 ‘정영 중심의 서사구조’, ‘복수의 포기를 통한 

후회와 허무주의 강조’, 그리고 ‘텅 빈 무대를 통한 여백의 효과’ 등 세 가

지 면에서 논의했다, 뒤이어 그 복수를 부정하고 과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 독창적 연출력을 분석했으며, 작품의 차별성이 권력의 폭력

성에 대한 반성과 휴머니즘의 강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위의 논의들은 작

품의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아쉽게

5)  오수경, 「동시대 한국 무대의 중국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7권, 한양대학교 동아
시아문화연구소, 2016, 121-150면; 오수경, 앞의 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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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수경의 선행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비교적 새로운 내용이

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극성의 극대화에 대한 분석인데, 공간 밧줄과 바

닥 장치, 그리고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6)

공연에 대한 몇 편의 평론도 존재한다. 우수진은 따뜻한 유머를 더하여 

관객의 공감을 극대화하는 고선웅의 연출 및 해석 방식과, 여백의 무대 

속에서 배우의 연기력으로 구현된 연극적 형식 실험들을 소개했고.7) 김

미희는 이 작품을 희극과 비극, 동양과 서양, 현실과 비현실, 가벼움과 진

지함을 겸비한 각색작으로 평했다.8) 중국 학자인 뤼샤오핑은 이 작품에

서 보여 준 복수에 대한 의구심, 정영 아내의 역할을 통해 표출된 윤리, 

정의라는 주제하에 부여된 원죄의식의 성격을 설명했다.9)

2018년에 공연된 그리스·중국 연합판 <조씨고아>의 경우는 그리스에

서 호평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중국 내에서의 연구가 아직 드물다. 이 작

품의 연출가와 의상 디자이너가 각각 2019년에 쓴 글이 남아있는 거의 전

부이다. 연출가의 글에서는 우선 이 작품이 창작된 동기와 의미, 그리고 

현지의 공연 현황을 소개했고, <조씨고아>와 상관된 배경 이야기와 해외 

전파의 개황을 추가 소개했다. 그 다음으로 작품에서 드러낸 “의리”, “용

서”, “미움”과 “복수” 같은 핵심적 이념과, ‘고독’이라는 표상의 의미를 자

세히 설명했다. 결막의 급반전에 대해서 연출가는 자신이 2008년에 공연

했던 월극(越劇)인 <조씨고아>를 대비하여 왜 유럽 관객에게 이러한 새

로운 결막을 제공했는지를 설명했다. 글의 후반부에서 연출가는 이 작품

에서 사용한 상호문화적 무대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상호문화적 

6)  동철이, 「2015년 한국 ‘조씨고아’의 공연 미학 연구: 2003년 중국 공연과의 비교를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7)  우수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인정으로 의리를 되묻다」, 『공연과이론』통권60호, 공
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5.

8)  김미희, 앞의 글.
9)  뤼샤오핑, 「탁월한 각색 속에 드러나는 정의, 복수, 원죄:<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연

극평론』제80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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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실천들, 그리고 상호문화적 연극에 대한 이해를 설명했다. 작품의 

의상 디자이너는 이 작품의 복장 디자인 속에서 담은 중국적 함의를 중

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전개했는데, 동서양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정신에 대한 사고를 용합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초지

를 소개했다. 그리고 발묵(潑墨)10) 적 요소의 사용, 수묵산수와 청동기 원

소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중국인의 마음에 의한 정취와 신고전(新
古典) 복장의 상징성 사이의 융합적인 특징을 분석했으며 그러한 복장이 

드러낸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규명했다.11)

동양에도 서양 못지않은 연극적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20세기 들어 위

기에 처한 서양 연극을 개혁하는 데 영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

양에서는 서양 연극에 대해 열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양 전통극을 즐

기고 수용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또한 역으로 동양의 고유

한 시각으로 동양 전통극과 서양 연극을 용합시켜 연출하려는 시도도 역

시 부족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선웅 연출의 중국 고전에 대한 수용과 

각색은 중국 고전 희곡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웃 

나라 연극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였다. 또한 왕

효응 연출이 서양과의 문화교류 무대에 동양의 고전희곡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비교 연구 대상으로 택한 이 두 작품은 서사구조의 측면에

서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을 보여주면서도 각각의 특징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아직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사구

조적 연출 기법에 대한 연구를 입각할 것이며, 두 각색작이 어떻게 구조

적 연출 기법을 사용하여 극의 의미창출, 비극성의 증폭, 그리고 내면적 

10) 먹물이 번지어 퍼지게 하는 산수화법(山水畵法)을 가리킨다. 작가의 심정과 감동을 화면
에 쏟아붓는 듯한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전통 화법인 골법용필(骨法用筆)을 무시한 조방
(粗放)한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11) 王曉鷹，앞의 글, 2019; 趙艷，「中希雙語版<趙氏孤兒>服裝設計之中國意蘊)」，『演藝科
技』，2019.04.25.






